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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KT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아현사옥 통신구 화재 비상대책반 부스에 ‘분진과 먼지 속에서도 연속으로 교대/철야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조합원과 협력사 임직원들께 전해달라’며 전국에서 답지한 격려물품이 쏟아지고 있다. ��KT 12개 지방본부 위원장단은 11월 28일(수),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써달라며 격려금과 물품을 전달했고 KT그룹사에서도 컵밥, 박카스, 물티슈 등 유용한 물품을 기증했으며 KT CS에서는 지방의 유명 제과점 명물 빵 1200 여개를 보내왔다. ��KT그룹사 노동조합을 비롯해 이 외에도 많은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격려물품과 응원 메시지를 전해주었다. 본사지방본부의 한 조합원은 “다들 고생하시는데 도움의 손길 한 번 못 드리는 게 괜히 미안하고 마음에 걸려 잠시 추위라도 녹이시라는 의미로 커피를 사서 들러봤다”고 밝혔다. ��이 밖에도 상황실 부스에 간식을 전달하고 ‘매캐한 연기나 먼지 속에서 복구작업 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을 텐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새삼 감사함과 동지애를 느꼈다’며 애정 어린 응원과 격려를 전달하는 목소리가 많아 현장을 훈훈하게 했다.     �한편 이번 아현사옥 화재는 과거 사고 대비 피해지역 및 대상이 광범위 했으나 KT그룹의 전사적인 노력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. 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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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피해복구 현장에서 고생하는 조합원께 전해달라’          


지방본부 위원장단 등 전국에서 지원물품 …격려 메시지도 이어져�










